
두산아트랩 공연 2024 ⑦ 

문병재 

문병재 유머코드에 관한 사적인 보고서  
 

연극 

3.21(목)~3.23(토) 목금 8시 / 토 3시 

쇼케이스 110분(예정) 

*아티스트 토크 3..23(토)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bang.com/ch/7508 

 

작•연출노트 

2019년 봄 누군가에게 “넌 그게 재밌어?” 라고 핀잔을 듣습니다.  

저는 “미안... 재밌을 줄 알았는데...”라고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근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지? 기분 나쁘네’ 목 끝까지 나오던 

말을 속으로 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영영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었고, 봄날의 대화가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제 유머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유머도 저를 들여다봅니다. 몰랐는데,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애써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합니다. 

그렇게 문병재 유머코드에 관한 사적인 보고서는 시작됩니다. 

 

제 공연을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도, 혹은 소문으로만, 혹은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배우로 활동을 하며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연출을 시작했습니다. 

첫 작품인 <픽미업>을 제외하고는 저는 저의 이야기, 혹은 저와 

관련되어 부유하는 이야기로 연극을 만듭니다. 혹자는 “문병재 장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묻지만, 네... 그럴 의도는 없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배우로서 다큐멘터리 연극을 만들며 글도 썼습니다. 그 글들은 

저의 사실, 경험, 성찰에서 비롯된 희망, 결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면을 위해서 가끔 거짓말을 했던 적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사실처럼 말하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무대 위의 문병재와 무대 밖의 문병재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고단하지만 이제는 나태하고 둔한 문병재가 

연극의 방향성과 현실의 방향성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 

공연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리미. 

 

<문병재 유머코드에 관한 사적인 보고서>는 제법 긴! 이야기입니다. 

유머는 문병재의 삶의 궤를 함께하는 주요한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과 가벼운 마음으로 이 공연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무수히 압축되었음에도 적어도 이 정도의 분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공지보다 러닝타임이 많이 길어졌지요... 

죄송합니다. 저의 욕심이 동반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유머는 저에게 너무나 주요한 부분이기에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연이 끝나면 저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까요? 

창작집단 툭치다 

연극 <가족극: 농사왕>  

<경쟁뎐> <중고거래 사기패턴으로 바라보는 인간, 신뢰의 영역>  

<미카미 시온> <연출의 탄생> <픽미업> 외 

 

 

 

작, 연출, 출연 문병재 

출연 남기용, 김민수, 박희찬 

드라마터그/음악감독 채군 

조연출/음향 오퍼레이터 박지윤 

조명 김지우 

무대 조경훈 

영상 김동환 

드럼 한현희 

피아노 고은별 

기타 류준상 

움직임 자문 이소영 

음향 디자이너 조준식  

음향 엔지니어 유기순 

조명 오퍼레이터 박세련 

무대감독 김영주 

무대크루 엄성현, 서지원, 이승희, 김수진 

조명크루 김남수, 차영원, 이현동, 임민영 

출연 게스트 문복식, 박유진, 나경민 

영상 게스트 이지안, 이준서 

목소리 도움 이다혜, 이진경, 정대진 

도움 천안 정신분석 상담센터 

공연 사진 촬영 김신중 

 

 

 

 

 

[두산아트랩 공연 2025 공모 안내] 

일정 2024.6.10~7.10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뒷 장에 <2024년 문병재 유머코드에 관한 사적인 보고서> 

유머영역 시험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관객 설문 바로가기 

https://forms.gle/6nANEQBD6WD4jTYWA


2024년 문병재 유머코드에 관한 사적인 보고서

유머영역
     : )

1. (물음) 남자의 마지막 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병재가 웃기기 위해 한 말로 옳
지 않은 것은? 

3. (물음) 마지막 남자의 유머에 병재가 반
응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장사 안 합니다. 나가세요.
② 저기 신분증 검사 좀 할게요.
③ 아니, 무슨 대낮부터 술을 마셔요?
④ 호롤롤롤~

① 크게 웃는다.
② 하품을 한다.
③ 반응을 하지 않는다.
④ 삼차! 삼차!

2. (물음) 여자의 마지막 말에 병재가 웃은 
이유로 적절한 것은?

4. (물음) 병재가 밖으로 나가서 친구에게 
한 말로 옳은 것은?

① 갑자기 다른 웃긴 생각이 나서
② 억울하게 뺨을 맞고 온 상황이 상상돼서
③ 신발을 한 짝만 신고 돌아다니는 게 웃겨서
④ 선배를 조롱해서

① 자기도 떠들었으면서 우리한테만 그러냐?
②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네~
③ 열받네! 콱 그냥 한 대 쳐버려?
④ 아니, 범위 알려주면 뭐해줄 거냐고~


